
<망간> M&A 거대화

세계 망간 생산기업간의 M & A가 잇따르고 있다.

M & A에 따라 영국의 빌리톤 그룹과 프랑스의 에라메뜨는 각각 망간광석과 페로망간(망간철) 세계

1위에 올랐다.

M&A 2건의 공통점은 광석에서 페로망간에 이르는 공정을 일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수직통합

형」인수로, 일관체제가 갖춰짐으로써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1 9 9 8년1 2월에는 빌리톤이 오스트레일리아 BHP 망간사업을 인수한데 이어 1 9 9 9년 1월말에는 에라메

뜨가 노르웨이 엘캠의 망간사업을 인수키로 합의했다. 

에라메뜨는 가봉에서 망간광산을 조업하는 코미로그(프랑스)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엘캠의 합금철

부분을 끌어들임으로써 광석에서 합금철에 이르기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합금철 최대 생산기업인 사만콜(남아프리카)을 산하에 둔 빌리톤 그룹도 오스트레일리아 B H P의 망

간광산을 인수함으로써 일관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망간 수급은 광석과 합금철 모두 완화되고 있어 2건의 M & A가 바로 가격상승을 유발할 가

능성은 낮다. 

<화학저널 1 9 9 9 / 5 / 2 4 >

세계 5대 망간합금철 생산능력( 1 9 9 7 )

생산능력회사명

(단위 : 1000M/T)

에라메뜨 그룹

니코폴(우크라이나) *

빌리톤 그룹

리오도세 그룹(브라질)

오트랜(멕시코)

1 200
1 200

8 5 0
5 5 0
3 8 0

†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 합계

* 니코폴의 가동률은 50% 수준

세계 4대 망간광석 생산량( 1 9 9 7 )

생산량회사명

(단위 : 1000M/T)

빌리톤 그룹

에라메뜨 그룹

리오도세 그룹(브라질)

아스만(남아프리카)

4 300
2 000
2 000
1 100


